
제1절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명승

1. 문화재의 개념 및 정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문화재라는 용어 이외에‘문화유산',

‘문화유물', ‘문화자산'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는 독일어의

Kulturguter, 영어의 Cultural Properties, Cultural Assets 등의 번역어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집단이 생활을 영위하면서

만들어낸 모든 것 가운데서 문화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동시에 민족의

특수한 역사문화 성격을 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즉 문화재는 역사적으로 한

민족 집단의 생활체험의 표현이며, 그 표현물 가운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유산들이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나 한 민족집단의 생활

체험의 표현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에 대한 획일적인 정의는 내리기 어렵다.

‘문화재’라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문물

(文物), 북한에서는 문화유물(文化遺物)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문화(文化)'란

학문, 예술, 사상, 종교 등 사람의 행위에 의해 나타난 모든 것을 뜻하며, '재(財)'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칭하지만, 문화재라고 하면, 경제가치 뿐만 아니라 역사,

학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재와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문화유산(文化遺産), 또는 문화자원(文化資源)이라는 말이 있다. 유산은 인류유산

또는 국가유산이라는 보다 넓은 뜻으로 사용되며, 자연유산, 문화유산, 기록유산 등을

포함한다. 한 예로 영국 국가유산기념기금(The National Heritage Memorial Fun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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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학술적·예술적 가치로서의 국가유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국가유산은 매우 넓고 풍부하며, 예술표현의 발전 과정을 대표하는 것들이고,

또한 세계 역사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국가유산은 자연의 풍광, 명승, 동·식물들과 같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도 포함한다.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하고, 교육 및 유산적 가치를

위해 대를 물려주어야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자원은 197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고고문화재에 한정적

으로 쓰이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문화재 일반에 대한 용어로 쓰기도 한다. 미국 국립

공원관리공단에서 출판된「문화자원관리지침(Cultural Resource Management

Guidelines, 1981)」에는 문화 자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문화자원이란 유형·

무형의 여러 요소로서 특정문화를 대표하거나,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다. 문화자원에는 유적·유구·유물·역사 지구,

그리고 역사기록물 등이 포함된다."

2. 문화재의 유형과 천연기념물·명승

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와 천연기념물·명승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제2조 1항에서는 문화재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네 종류로 구분하고 각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전적(典籍)·서적(書跡)·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考古資料)를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들이다.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들을 말한다. 기념물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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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 : 사지·고적·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천연기념물 :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포함), 식물(그 자생지를포함)·

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명 승 :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화재 가운데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기념물의 범주에 들어간다.

나. 세계유산협약상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는 인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가입 당사국간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의무이행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유네스코 제17차 총회(1972년 11월 16일)에서 채택된“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또한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함께 갖춘 것들은 복합유산(Mixed

Heritage)이라고 한다.

1) 문화유산

•기 념 물 : 건축물, 기념적 의의를 갖는 조각 및 회화, 고고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혈거 유적지 및 혼합유적지 중

역사, 예술 및 학문적으로 현저한 세계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건축물군 : 독립된 또는 연속된 구조물들, 그의 건축성, 균질성 또는 풍경

안의 위치로부터 역사상, 미술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유 적 : 인공의 소산 또는 인공과 자연의 결합의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관상상·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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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유산

•무기적(無機的)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과학과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 및 지문학적

(地文學的) 생성물과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및 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과학상, 보존상 나아가서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지점이나 자연지역

여기에서 자연유산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천연

기념물과 명승의 범주와 함께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동·식물을 포함하고 있다.

제2절 천연기념물·명승의 개념

1. 천연기념물의 유래 및 정의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 Naturdenkmal, Monuments de la nature)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옛 독일 프로이센의 자연과학자이고 탐험가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

(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남작이「신대륙의 열대지방 기행」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1799년부터 1804년까지 남미 적도부근의 여러나라를 여행할 때

1800년 어느날 베네수엘라 북부의 베아렌시아 호수 가까이인 쓰루메토 마을을 지날

때 1마일(약 1.6㎞)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 한 그루의 노거수를 발견하였다. 가까이 가서

확인한 결과 자귀나무(Albizia)와 비슷한 잎을 가진 수목인데, 수고 60피트(약

18m), 흉고직경 29피트(약 9m), 수관직경 186∼192피트(약 59m), 구형의 수두(樹頭)

둘레 576피트(약 175m)에 달하는 것으로, 이 지방에서 저명한 노거수(Zamang der

Guayre)였다.

훔볼트는 여기서“노거목의 광경은 무언가 위대하고 장엄함을 지니고 있다"하여

자연 생물에 대한 심미적 애정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고, 자연유산의 보존측면에서

처음으로“천연기념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유럽 각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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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이후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달과 함께 18∼19세기에 이루어진「산업혁명」의

결과로서 자연파괴, 공해 및 오염, 경승지 훼손 등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인식이 고조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천연기념물을 자연보호의

상징으로 인식케 되었으며, 그 가치를 향토애에 연계시켜서 개념이 이룩된 것이다.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18세기 초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 옛 독일 프로이센은

1803년 함부르크 부근의 산림을 매입하여 보존하였고, 프랑스는 1827년 천연기념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영국은 1843년 최초로 많은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고 지질도를

작성함과 동시에 1882년“고대기념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법제화를 구현하였다.

프로이센의 콘벤즈(H. Conwentz)는 1904년 정부의 위임으로「위기에 처한 천연기념물과

그 보존을 위한 대책」을 저술하였고, 그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는

1905년에 각각“천연기념물 보존국"을 설립하여 보존위원회를 조직하고 천연기념물의

지정과 보존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시 조선총독부가 1916년 7월“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한 이래

1933년 8월에“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제정·공포되었고, 1933년 12월에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시행령"이 실시되었다. 1962년 1월 10일

에는 법률 제961호로“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어 20차의 개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 

천연기념물의 자원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13년으로 노거수 명목을 조사하여

28주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었고, 1919년 명목·신목·풍치목·당산목·피서목·

정자목·호안목 등 각종 유형의 노거수 64종 5,330주가 조사된 바 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여기

에는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조류의 도래지·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나 희귀식물 자생지, 희귀한 동·식물류,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으로,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의 문화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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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연기념물의 특성

천연기념물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매개체로서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절묘하게 상징화시키고 있는 민족의 유산이다. 천연기념물은

단순한 자연물을 넘어서 기념성, 원생성, 향토성, 역사성, 학술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천연기념물은 자연속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오면서 신비로운 모습과 특징을

스스로 지니고 있는 문화적 상징물이면서 동시에 자연기념물이다. 예컨대 천연기념물

제178호 관음굴을 보면 수백만년의 오랜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저절로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되고, 천연기념물 제30호인 용문사 은행나무는 열매맺는 나무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나무로서 그 자체로 자연기념물이다.

둘째, 천연기념물은 우리민족의 생활과 문화발달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들은

민족의 사상과 정신 및 문화의 원생적 모태가 된다.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학)는

십장생(十長生)의 하나로 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이 되어, 우리 선조들의 각종 서화나

생활용품 등에 상징화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복궁 자경전 굴뚝에

새겨진 십장생도에 나오는 두루미(학)는 우리 조상들의 기품있는 삶과 무병장수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의 오랜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더불어 사는 자연관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우리문화의 원생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천연기념물은 대부분 향토적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의 지표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여, 지역민들의 정서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는 서구의 문화재가 지역민의 상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제175호 용계의 은행나무는

지역민인 탁씨들이 행계(杏契)를 만들어 대대로 제를 올리고 보호하면서 지역민들을

단합하게 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천연기념물 제136호 외연도의 상록수림은 뱃사람들의

무사함을 간절히 바라는 당제를 올리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어, 숲이 단순히 식물학적

가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생존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넷째, 천연기념물은 역사의 증거물이며, 지구형성의 과정을 밝히는 자연사의 귀중한

자료로, 노거수와 같이 수백년에 걸쳐 우리민족과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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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동굴·지질·화석들처럼 수천년 또는 수억년을 지내오면서

지구의 역사를 밝혀주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광릉 크낙새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마도의 육속적(陸續的) 관계를, 장수하늘소는 아시아와 미주대륙의 연관관계를

알려주는귀중한 자연사 자료이다. 또한 동굴은 지질사 뿐만 아니라 수만년 또는 수억년

전의 원시 생물상을 연구할 수 있는 학술적 보고가 되고 있다. 

다섯째, 천연기념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가적으로 특히 보존해야 할 자연물

중 특별한 대표성을 지닌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 제30호

용문사 은행나무는 화석식물로, 규모면이나 학술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나무이다.

또한 진도의 진도개와 경산의 삽살개는 용맹성과 충직성 그리고 영민함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천연기념물의 가치

가. 학술적 가치

천연기념물은 학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에는 수령이 수백년에서

수천년에 이르는 것도 있어 자연사적 자료이면서 우리 민족의 숨결이 깃든 자연유산

이고, 역사와 민속신앙, 그리고 전설을 간직한 것이 많이 있다. 또한 진귀하고 특유한

동·식물 및 그 서식지·도래지·자생지·북한계지 등이 있고 귀중한 생물진화자료인

수억년 된 화석과 그 흔적 등은 학술상 가치가 크다. 그리고 지형발달과 구조적

특성이 있는 각종 동굴과 지형·지질·지문학적 생성물과 생물학적 생성물의 특성이

잘 유지된 것들도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천연기념물의 학술적 가치는“박물학(natural history)"상의 가치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박물학은 넓게는 동물, 식물, 지질, 광물, 기상 등 자연계의 사물과 현상의

종류, 성질, 생태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좁게는 동물학, 식물학, 지질학, 광물학 등을

일컫는 말이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각 영역의 개별학문이 전문화되어 박물학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이지 않고 있으나,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공통된

관심영역으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서구에서「르네상스」이후 자연과학의 발달과 세계

탐험의 결과로서 생겨나기 시작한 동·식물원과 박물관, 그리고 18∼19세기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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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지(뷔폰의 박물지, 파브르의 곤충기, 시튼의 동물기) 등이 있고, 이들의 수장재료와

연구 대상으로서 자연계의 특이한 사물과 현상에 대한 관심은 박물학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천연기념물의 개념형성과 보호의식의 발생도 이러한 박물학의 발달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박물학의 초기에는 동·식물의 생체수집과 사체의 표본제작 및 연구,

화석과 광물의 수집 및 연구 등과 같이 자연생태계에서 얻어진 연구대상을 실험실로

옮겨 연구하였으나, 후기에는 원래있던 장소에 보존한 채 연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자연보호라는 의식보다는 개체의 수가 극히 감소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면

원형이 훼손되기 쉽거나, 너무나 거대·광활하여 수집할 수 없다는 물리적한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천연기념물이 자연생태계의 현장에 보존해

둔「살아있는 표본」으로 다루어야 함을 인식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연기념물은

박물관의 수장품을 지키듯이 자연이라는 박물관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장품을 보호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국토는 박물관이고, 천연기념물은 수장품이며, 최근에

법제화된 천연기념물의 생육 환경보호는 동·식물 개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생태계

구성인자라는 이해와 함께 수장품의 보호를 위한 수장, 전시시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파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문화재로서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특정장소(국가 또는 지역)에만 존재하는 고유성과, 다른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문화에서 특히 역사적 인물, 사건, 민속, 신앙 등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심미성과 상징성, 진귀성, 고유성 등

문화적 요소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식물로서 노거수

(老巨樹)들은 단순한 나무이기 보다는 신목, 성황목, 정자목과 같은 명목들로, 정령

숭배, 자연숭배, 조상숭배와 같은 원시종교 또는 민간신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이와 같은 자연숭배사상과 더불어 향토애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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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차원에서 낯선 외래문화를 막아내고 고유한 향토문화를

지키려는 사명감에서 문화재 보존차원의 문화재생운동의 일환으로 천연기념물 보호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은 단순히 자연물로만 볼 수 없고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민족의 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연기념물은 오래전부터 국민정서상 문화재로 인식되어 왔고, 지역적으로는

향토애의 상징으로서 예로부터 지역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에서도 중요하다. 특히 우리민족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자연에

인격을 부여하고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은 원생적 문화유산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차원에서 보존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1-1. 문화재로서 가치에서 본 천연기념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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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문 화 성

민 속 문 화 성

민 속 문 화 성

생 활 문 화 성

역 사 성

불교 관련

유교 관련

민속신앙 관련

자연사상 관련

전설 관련

민속 관련

마을 숲 관련

정자나무

유용 동·식물 관련

문화교류 관련

국토방위 관련

행정방위 관련

마을·관아 관련

추념 관련

문화 교류 유적, 사찰창건 관련유적, 사찰유적, 호국유적, 
사찰림

문묘창건, 서원 관련

서낭나무(성황제), 당산목(동신제), 신목, 천제(산천단), 
서낭림(성황림)

인격 부여, 자연보호 사상, 비로 사상

남녀의 사랑, 역사 인물, 민족 상징성, 민족미래, 기타

매사냥

농업, 어업, 방풍림, 호안림

노거수, 희귀종, 약용, 풍치수

유용 식물, 유용 동물(사육, 야생)

하멜표류기, 중국과 교류

군신목, 성벽 방어

지방 행정구역 경계, 도 경계

마을 형성기념, 왕실, 관공서, 입향 기념

조상 추념, 종중 보호사상, 효도 사상, 선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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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승의 개념과 특성

가. 명승의 개념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승은“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이“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명승(名勝)은 한자로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을 말하며 경승지

로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니고 있어 심미적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성과정에서 비롯된 고유성, 희귀성, 특수성 등이 있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에

서 명승은 경치가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크고,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영역의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연적 경관이 아름다운 곳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모든 문화예술도 대상이 되고 있다.

나. 명승의 특성과 가치

명승은 지질학 및 생물학적 생성물들로 이룩된 자연현상이면서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니고 심미적 중요성을 갖는 지점이나 지역으로 경관가치가 뛰어난 자연의

기념물이며, 과학상·보존상·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자연경승지

라는 특성이 있다. 명승의 경관구성에서 주요인이 되는 지형적 경관은 그 성인에 따라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으로 크게 구분되고, 자연 환경 요인에 따라 복합적 형성 과정에

의하여 이룩된다.

명승의 경관적 가치는 보는 이에 따라 그 느낌을 달리하게 됨으로 명승을 평가

하는데도 보는 이에 따라 가치판단에 차이가 있게 된다. 경관은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이 있다. 예를 들면 땅끝이나 정동진과 같은 곳은 시각적으로 아름답거나

특이한 현상은 없으나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무형적 의미가 있어 명소가 되고 있다.

또한 경관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기도 하여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아침과 저녁

또는 밤 등 시간에 따라, 또는 기상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에 따라, 빛을 받는 각도와

밝기에 따라, 보는 위치와 거리에 따라 같은 대상지라도 그 모습은 각각 달리 나타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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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은 경관적으로 아름답다는 것 외에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도 많다. 주로 문화유산에 속하는 명승지는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거나 때로는

위대한 문화예술의 작품인 경우도 있어 그 가치는 계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명승지의 대부분이 관광지로 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이 내방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교통망의 확충, 숙박, 각종 편의시설 등이 난립, 명승의 원형이

그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이미 지정된 곳은 물론이고 아직 미지정된 곳도 시급히

그 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제3절 천연기념물·명승의 유형

1.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은 크게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더 세분하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식 물

식물 천연기념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거수(명목, 신목, 당산목, 정자목 등)

희귀식물 자생지

군락

종 지정

자 생 지 유용 식물 자생지

난대 식물 자생 북한지 / 한대 식물 자생 남한지

수 림 지 성황림

호안림 방풍림

어부림

보해림

역사림

노거수와 수림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천연기념물의 의미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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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목(名木) : 성현, 왕족, 위인이 탄생했을 때 기념하기 위해 심은나무로서

왕실에서 당상직을 하사한 나무도 있으며, 역사적 전설이나

고사 또는 신비적 전설을 가진 것도 있다.

•신 목(神木) : 부군목(府君木) 또는 장군목(將軍木)이라고도 하며, 나무에

신령이 거주하거나 수목 그 자체를 신체로 취급해 그 아래

에 제단을 설치하고 가족 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

해 매년 제사를 올렸던 나무를 말한다. 

•당산목(堂山木) : 성황목 또는 서낭나무, 당사목(堂祠木)이라 하기도 하는데, 

대개 이 나무 곁에 신당(神堂), 당우(堂宇), 서낭당 등을

만들어 숭앙한 나무이다. 

•정자목(亭子木) : 향교, 서당, 활터, 별장 등의 가까이에 녹음 또는 풍치를 목적

으로 심은 나무이다.

수림지는 숲 형태로 지정되었으며, 대부분 희귀성, 유용성, 지역성, 학술성 등

학술적 가치에 의해 지정된 것이 대부분이나 옛날부터 특별한 목적이나 특정 용도를

위해 일부러 조성한 것도 있으며, 숲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황림(城隍林) : 숲 안에 성황당(서낭당, 당집 등)이 있고 숲이 마을을 보호

하여 준다고 믿어지는 숲이다. 원주의 성황림, 주도의 상록수림

등이 이에 속한다.

•호안림(護岸林) : 홍수 때 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고 제방을 보호함으로써 마을을

안전하게 하려는 숲이다. 주로 줄나무 형태로 되어 있으며,

관방제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방풍림(防風林) : 주로 해안가나 바람이 많은 곳에 조성되어 강풍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며, 호안림과 마찬가지로 줄나무의 형태로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어부림(魚付林) : 바닷가에 조성되어 있는 숲으로 해안의 강풍을 막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형성하여 주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숲에 대부분 풍어제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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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림(補害林) : 풍수지리설에 의한 마을의 지형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한 숲으로, 예로서는 천연기념물 제108호인 함평 대동면의

줄나무가 이에 해당되는데 화산(火山)인 마을 앞 수봉산의

불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역사림(歷史林) : 숲과 관련된 특별한 고사나 전설 등이 전해지는 숲으로 천연

기념물 제154호인 함양 상림은 신라시대 최치원선생이 조림

하였다고 전해진다.

나. 동 물

동물 천연기념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포유류 야생 종지정

서식지

도래지

축양 종지정

조 류 야생 종지정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가금 종지정

어 류 종지정

서식지

곤충류 종지정

서식지

동물 천연기념물은‘종'을 지정하는 방법과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종지정 : 생물분류의 기본단위로 타종과는 형태적으로 다른 것(형태적 종개념)

이며 생식적으로도 격리된 생물학적 종개념과 생식적 격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위, 형태, 진화적 역할 등의 기준으로 종을 유별하려는 진화적

종개념, 그리고 단계통성을 기준으로 종을 인식하려는 계통학적 종개념

제1장 천연기념물의 의미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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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러한 개념적 종들의 희귀성, 고유성, 분포성, 특수성

등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

•서식지 : 서식지는 생물의 개체 또는 개체군이 살고 있는 장소로서, 구성요소에는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이 있으며 생물의 생활에서 가장 근접적,

직접적인 모든 생활조건을 부여하는 생활환경으로서 개체의 적응도

및 개체군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곳을 말한다.

•번식지 : 동물들이 교미·산란·출산·육아 등 여러활동을 하여 개체 또는

개체군을 증식시키는 장소를 말한다. 

•도래지 : 동물이 매년 계절적으로 번식지와 월동지 사이를 이동하여 생활장소를

바꾸기 위해 되돌아오는 장소를 말한다.

다. 지질·광물

지질·광물 천연기념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천연동굴 석회동굴

용암동굴

암석·광물 석회동굴

지 질 온천·용천

지형·화산

화 석 고생물 화석(동·식물 화석)

기 타 우흔(빗방울 자국 화석)

특이 자연현상(얼음골)

•석회동굴 :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용식(溶蝕)으로 생긴 동굴로 종유동

(鍾乳洞)·석회동(石灰洞)이라고도 하며, 카르스트 지형의 일종이다.

석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이산화탄소가 섞인 빗물이나 지표수가

석회석의 틈으로 침투하거나, 복류수(伏流水)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생긴 동굴이다.

•용암동굴 : 신생대 제3기말에서 제4기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형성된다. 마그마가

지하로 흐르면서 생긴 동굴이다.

천연기념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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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용천 : 온천은 일종의 지하수로서 지표에 자연용출되거나 인공적인

시추를 실시하여 끌어올린 지하수의 수온이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또는 그 지역의 얕은 지층의 지하수 수온보다 높은 것을

말한다. 용천은 지하수(地下水)가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곳, 또는

솟아오르는 현상. 

•지형·화산 :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의 틈을 통하여

지표 밖으로 나올 때 휘발하기 쉬운 성분은 화산가스가 되고

나머지는용암이나화산쇄설물로분출하여만들어진산을 말한다. 

•고생물화석 : 지질시대(약 1만년 전부터)에 생존한 고생물의 유체(遺體)·유해

(遺骸) 및 흔적 등이 퇴적물 중에 매몰된 채로 또는 지상에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는 것 등을 말한다.  

•우 흔 : 지층의 표면에 남아 있는 빗방울 자국이며, 세립사질(細粒砂質) 

또는 이질(泥質) 퇴적물의 표면에 생긴 동그란 자국으로 육성

(陸成)의 지층이다.

•얼 음 골 : 암석 속에 결빙현상이 계절의 추이에 반하여 일어나는 자연현상

으로, 6월 중순부터 얼음이 맺히기 시작하여 7월 말∼8월초에

가장 많은 얼음이 생기며, 가을로 접어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얼음이 다 녹아 바위틈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온다.

라. 천연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은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

적 진화과정 및 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천연보호구역에는 산지형,

도서형, 해안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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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승

명승은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기준을 보면 첫째,

이름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苑地), 둘째, 화수(花樹)·화초·단풍 또는

새와 짐승 및 어충류(魚蟲類)의 서식지(棲息地), 셋째, 이름난 협곡·해협·곶·급류·

심연·폭포·호소(湖沼) 등, 넷째, 이름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다섯째,

이름난 풍경을 볼 수 있는 지점, 여섯째, 특징이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야·하천·

화산·온천지, 일곱번째,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안에

있는 조형물 등 9가지가 있다.

가. 자연현상으로서 명승

명승의 자연경관에는 산악경관, 화산경관, 계곡·폭포경관, 하천경관, 호소경관,

도서경관, 해안경관, 수계경관, 고원·평원경관, 암벽경관, 식생경관, 생태경관, 온천·

냉광천지 경관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경관이 있다. 산악형은 심성암이나 성층암으로

구성된 것으로 산지가 연봉·군봉·단봉 등의 형태이면서 융기준평원(隆起準平原),

습곡산지, 지묵(단층산지), 지구(단층 대상요지), 카르스트지형 등과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가진 빼어난 산지경관과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경승지이다. 화산형은 원추화산,

종상화산, 순상화산, 대상화산, 탑상화산 등으로 측화산이 연봉·군봉·단봉(단성화산)

형태로서 용암지형, 용암대지, 용암침식산지, 카르데라벽, 애추양상 등과 같은 빼어난

지형적경관과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다. 계곡·폭포형은 심성암, 성층암,

분출암 등으로 구성되어 V자형곡, U자형곡, 협곡 등의 계곡 특징과 차별침식에 의한

폭포의 형태와 규모 및 용소, 그리고 암벽·암봉·암주·암문·계류 등과 구성 특징에

의하여 빼어난 지형적 경관과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다. 도서형은 내해다도형,

만요형, 열도형, 군도형, 고도형 등의 형태로 해식지형, 뇨곡( 谷), 해성단구(海城段丘),

사빈, 사취(砂嘴), 사구, 삼각주, 갑각(岬角) 등과 같은 지형적 특징에 의한 빼어난

지형경관과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다. 해안형은 소도군(小島群)의 숫적배

열에 의한 수지상해안형(樹枝狀海岸型), 거치상해안형, 해식해안형 및 퇴적해안에

의한 구간해안형(軀幹海岸型) 등의 형태로서 해식애, 해식동, 해식붕(해식대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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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취혈(潮吹穴), 사주(砂洲), 삼각석(三角石) 등과 같은 지형적 특징에 의한 빼어난

경관과 주변의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다. 호소형은 단층호, 해적호(海跡湖),

하적호(河跡湖), 화구호(火口湖) 등과 같은 지질학적 형성 특징에 의한 빼어난 호소

경관과 주변 생태경관이 어우러진 곳을 말한다. 온천·냉광천 지형은 지질구조 및

지형발달의 특징에 의하여 특색있는 온천지·냉광천지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한다.

나. 문화현상으로서 명승

문화적인 특성으로는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園池)와 자연과 문

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과 특별히 빼어난 자

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등을 들고 있다. 이 문화적

인 특성은 우리의 민속문화나 역사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시각적으로 아

름다운 현상뿐 아니라 역사상 또는 전통민속상 의미있는 곳도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명승지는 주로 자연적인 경관과 자연현상(진도의 바

닷길)등 7개소가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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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방향

1. 국가정책의 기본방향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정책은 문화재정책의 기본틀 안에서 천연기념물·

명승의 특성을 살려가며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명승을 비롯한 문화재의 보존,

관리는 국민의‘삶'의 질을 중시하는 보존관리정책 및 행정제도 개선이 어우러져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펼쳐 나가야 한다. 경제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정책에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보완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과 이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관리에 대한 관련규정들을 상호 유기적

으로 운용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관리에 대한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계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

하여 보존과 개발의 갈등조정, 환경오염에 따른 주변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정부의 인적, 물적한계로 인하여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분야는 NGO와 같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명승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전문적, 학술적 연구를 강화하고, 생태환경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체특성에 맞는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소중한 자연유산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연교육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유형별 특성에 맞는 활용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정서생활에

기여하게 되고,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적 욕구 확대와 고급화 추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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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응하여 다양한 현장체험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연기념물·명승의 유형별

특색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중앙 행정조직은 정책기능 중심으로 강화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문화재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천연기념물·명승의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천연기념물·명승 개념의 확대 및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호수단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천연기념물·명승과 관련된 보존과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개인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방안의 제도화와 이를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긴급한 보수정비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경우나 민간의 문화재보호운동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설립을 추진하는 등 천연기념물·명승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개인 및 민간 단체의 역할

천연기념물은 향토성이 있고, 역사적 민속가치를 갖고 있어 지역문화의 중심역

할을 하며 해당지역과 주민들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기도 한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의 의미에 대한 인식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활용면에서 개인 및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문화부문의 각종 현안을 실천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민단체(NGO) 및

전문가, 동호인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개발로 훼손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 등을 모금운동을 통해 매입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를 보전하려는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자연이나 문화, 역사

유적 등을 민간에서 보존·관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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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보존관리 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정 및 연혁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관리를 위한 법령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9일「조선보물

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제령 제6호)」이 전문 24조 및 부칙으로 제정된 이래

1945년까지 시행하였다.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248건으로, 그 가운데 천연

기념물은 달성 측백수림을 비롯한 16건이었다. 광복 이후 문화재관리는 1945년 11월

구황실사무청이 발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전반에

걸쳐 혼란이 계속되었고, 한국전쟁의 발발로 전 국토가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문화재

보존활동이나 문화재관리정책을 시행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였다. 1955년 11월에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개편을 거쳐 1961년 10월‘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되기까지

고궁·능·원과 기타 국유재산을 관리하였으며, 관계 법령은 1933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원용하였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1963년에는「문화재관리특별회계법」이 마련됨으로써 문화재보존관리를

위한 기구와 재정 및 법적인 기본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1월 10일 법률 제961호로 제정되어 문화재관리의 법적·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법은 전 7장 73조에 부칙 3조로 구성되었다. 법 제정

이후 2002년 까지 총 20차에 걸쳐 개정작업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문화재 지정·

관리는 일제가 정한 보물·고적·명승을 국보·보물·사적으로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 재지정하고, 동물·식물·동굴 등 300여종을 천연기념물로, 종묘제례악 등 기·예

능 40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는 문화재관리 행정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예산증대와 문화재

활용정책에 힘입어,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조수보호를 위한 서식지생태조사, 도래지

보호 등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업무를 강화하였다. 또한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문화재보존관리 5개년계획'을 추진하였고,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신라

고도의 13개 사적지구 및 단위문화재를 집중 정비하고, 공주 무령왕릉·경주 천마총을

발굴·정비하는 등 문화재를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전개된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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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는 과거 단위문화재 중심의 보존차원에서 그 주변지역까지를 포함하여,

문화재경관과 환경까지 함께 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 나간 시기로서 전통

사찰의 문화재구역 확대지정과 민속마을의 지정,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의 지정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졌다. 1988년「문화재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고 1989년부터는 일반

회계로 편성되었다. 또한 백제·신라·가야·중원 및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5대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됨을 계기로 국제화·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문화재의 국제교류가 본격적

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민생활의 변화가 특히 문화적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가꾸려는 국민의

의식변화와 자발적인 활동이 분출되는 시기였다. 특히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와 함께

경복궁과 창덕궁을 비롯한 주요 문화유산을 복원 정비하기 시작한 시기로, 경복궁

원형복원정비사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일제가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철거한 흥례문 등 구 왕궁건물 93동 3,223평을 복원할 계획이며, 창덕궁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202억원을 투입하여 인정전·내행각 등 26동 384평을 복원

정비하였다. 또한 1980년대부터 추진해 오던‘5대 문화권 유적 정비계획'은 1997년

까지 1차적 사업을 완료하고 다도해 해양문화권, 안동·영주 등 유교문화권을 추가

하여‘7대 문화권 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1997년은 정부에서‘문화유산의 해'로 지

정하여‘민족의 얼 문화유산 알고 찾고 가꾸자'라는 기치아래 문화유산에 대한 범

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또한 그 동안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하였던 매장문화재를 개발사업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 등을 폐지하였다. 특히 1997년은 정부가 지정한‘문화유산의

해'로서 민족문화의 얼인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함께 정책적 배려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문화유산의 해를 결산하는 사업으로 그해 12월 8일자로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은 지금도 문화재 행정관리의 실천적인 좌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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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1995년 불국사·석굴암과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전,

그리고 종묘가 등록되고, 19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 화성이, 2000년에는 강화·고창·

화순의 고인돌 유적과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등재되었다. 특히 1999년 5월 24일

‘문화재관리국'이‘문화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문화재관리 총괄청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함께 정책기관으로 재출범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이는 당시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축소분위기 속에서도 문화재정책의 국가적 중요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문화재보호법의 천연기념물 관련 조항

문화재보호법에는 천연기념물 관련 조항이 별도의 장으로 구분되지 않고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하여 규정한 제반사항을 적용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천연기념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

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문화재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4577호)

에 따라 천연기념물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②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③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④ 국가지정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국외반출의 허가

⑥ 국가지정문화재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 제거

이전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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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지정문화재의 매입

⑧ 매장문화재의 발굴

⑨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⑩ 시·도 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문화재청장의

권고사항

⑪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천연기념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법 제6조, 제12조, 제13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천연기념물·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제6조).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문화재청장은 그 기념물을 중요문화재로 가지정

할 수 있다(제13조). 문화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제12조).

● 천연기념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법 제13조2)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천연기념물의 관리주체(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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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재청장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문화재청장이 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관리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 법규 및 법령 등의 준수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허가사항, 제25조의 행정명령, 제27조의 신고사항 등 제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할 경우 우선 매도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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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신고 사항⑴

● 천연기념물의 수리(補修)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

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18조의7 또는 제18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治療)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18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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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때

3. 소유자(관리자·보유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4. 지정 문화재소재지의지명·지번·지목·면적에변경이있을때

5. 지정 문화재의 보관장소를 변경할 때

6. 지정 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다시 반입한 때

8. 허가된 현상 변경 사항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동·식물의 종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때

신고 서식

신고 기한

신고 및 처리 절차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에 의거 작성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신고서 제출 (소유자→시·군) ⇔ 시·군(대장 정리) ⇔ 시 ·도(대장 정리) ⇔ 문화재청

소유자, 관리자

〃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관리단체

〃

〃

〃

〃

〃

〃

신고서

신고서, 변경 사실 증빙서류

신고서, 사진, 도면

〃

〃

〃

신고서

신고서, 공사 시방서, 공사
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준공 도면

〃

신 고 사 항 구 비 서 류 신 고 자



● 현상 변경 허가(법 제20조)

문화재의 원형 변형은 금지하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

상변경허가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현현상상변변경경허허가가신신청청대대상상>>  

① 천연기념물·명승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

·식물·광물을포획·채취하거나이를그구역밖으로반출하는행위(제20조1항)

②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행위.(제20조4항)

● 수출 등의 금지(법 제21조)

천연기념물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

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굴의 제한(법 제44조)

고생물 자료, 천연동굴 같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할 수 없다.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보존관리 행정체계

1. 문화재 행정

가. 문화재 행정의 특성

문화재 행정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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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재

행정은 문화재를 조사, 연구, 정리, 보존하고 국민에게 널리 보급 선양하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 주고 귀중한 유산을 후세에까지

보존, 전승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행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1) 고도의 전문성과 다양한 종류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행정이다. 

문화재 행정은 일반 행정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으로서 전문기술과 학문적 소양이

겸비된 연구의 성격을 띤 행정이다. 또한 문화재 행정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와

현황파악 및 계획 실천의 방안과 개선의 문제점 등을 적시에 적용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문화재 유형별로 고도의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행정가를 필요로 한다. 문화재

가치의 평가능력과 함께 그 보존에 있어 생육상태와 생태환경 및 지질현황 등에

관한 생물학, 지질학 등의 자연과학적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점 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전시 보급하는 데 있어서도 보존 과학적 지식 및 영상미디어 등의 첨단

기술 등이 필요하다.

2) 보존·관리행정이다.

문화재 행정은 국토개발이나 관광개발 행정과 달리 보존·관리 행정이다. 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원형 보존 뿐만 아니라 당해 문화재가 입지한 자연환경 즉 역사 문화

환경까지 보존해야 그 문화재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므로 각종 개발정책과의 갈등이

심하다. 또한 문화재 현상 불변경의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보존·관리 행정이다.

3) 공익 및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행정이다.

문화재 행정은 일반 행정과 달리 일상적인 경제의 손익계산이나 효과 및 능률만을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익이나 효과보다는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공의 자산을 보존하며 공익 및 무형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

나. 행정 체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등 법령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활용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시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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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행정체계는 아래와 같다.

다. 행정 조직

1) 문화재청 조직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의 총괄, 관리를 맡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문화재의 보존,

관리, 활용, 조사, 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문화재청은 1961년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와‘구황실재산사무총국'의 기능을 통합하여 문교부의 외국(外局)으로

출범한‘문화재관리국'이 그 동안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1968년 문교부에서 문화

공보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1990년 문화부, 1993년 문화체육부, 1998년 문화관광부로

소관부처의 명칭이 바뀌게 되어, 1999년 5월‘문화재청'으로 승격한 것이다. ‘청'으로

승격되면서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으로서 제기능을 하게 되고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

하며 행정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 업무목표로 민족문화

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 정비, 전통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우리 문화의 세계화,

천연기념물백서

34

중 앙
(문화재청)

지 방
(시·도지사)

관리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법인)

소유자, 관리자

국 민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관리단체 지정
문화재조사, 기술지도, 관리비 지원 등

관리경비의 부담 및 지원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활용 세부계획 이행
국가위임 사무집행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활동 참여와 협력 향유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관리, 성실의무

시·도 지정문화재 보존 및 활용계획,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세부계획 수립
시·도 지정문화재 관리단체 지정, 조사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경비 지원
국가위임 사무집행

관관

리리

체체

계계

⇒
⇒

⇒
⇒



문화재의 가치 재창조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등을 지향하고 있다. 문화재청 조직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천연기념물과의 구성 및 업무

분장은 다음과 같다.

표 2-2. 천연기념물과 직원 업무분장표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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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청 장장

문화재기획국 문화유산국

총

무

과

문
화
재
기
술
과

매
장
문
화
재
과

사

적

과

건
조
물
문
화
재
과

궁
원
문
화
재
과

천
연
기
념
물
과

무
형
문
화
재
과

문
화
재
기
획
과

지방

문화

재연

구소

⑶

국
립
문
화
재
연
구
소

분

소

⑴

현

충

사

관

리

소

출

장

소

⑶

지

구

관

리

소

⒀

한
국
전
통
문
화
학
교

궁

중

유

물

전

시

관

국
립
해
양
유
물
전
시
관

세
종
대
왕
유
적
관
리
소

칠

백

의

총

관

리

소

궁
·
종
묘
관
리
소
⑷

동 물

과 장

행정사무관

행 정 주 사

• 천연기념물과 업무 총괄

• 천연기념물(동물) 업무 총괄

• 천연기념물 번식지, 서식지, 도래지의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

• 연구·조사 등 용역사업

• 번식지, 서식지, 도래지 관련 현상변경 허가

• 법인·단체(동물분야) 관리

담 당 자
직 명

직 명 담 당 업 무 비 고

(2002.12.31현재)



표 2-2. 천연기념물과 직원 업무분장표⑵

2) 지방자치단체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업무는 정부수립 후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오다가 1968년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조정으로 시·도 문화공보관실에서 관장하였고,

그후 1988년 1월 4일 지방자치단체 직제개정으로 시·도 문화관광국에 문화재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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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지질·광물, 명승

행정주사보

기 능 직

임업사무관

임 업 주 사

임업주사보

서 기 관

행 정 주 사

임업주사보

1

• 천연기념물 조류, 포유류, 어류 및 곤충의 지정·해제 및 보존관리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련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관리

• 천연기념물 홍보(천연기념물 전시회,  모이주기행사 등)

•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타 건립

• 천연기념물 사육·박제 등 허가

• 과 서무

• 천연기념물(식물, 천연보호구역) 담당업무 총괄

• 천연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

• 청소년 여름 문화학교 운영

• 천연기념물 국고보조사업 종합관리

• 천연기념물(노거수, 수림지, 희귀식물, 자생지)의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 천연기념물(식물) 현상변경 허가

• 법인·단체(식물·자연유산분야) 관리

• 자연문화재 보존활용 세미나 개최

• 천연기념물(동굴, 지질구조, 지형지질일반, 고생물)·명승 담당업무

총괄

•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 운영 총괄

• 천연기념물(동굴, 지질구조, 지형지질일반, 고생물)의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 천연기념물(동굴, 지질구조, 지형지질일반, 고생물)의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암석·광물)·명승 지정·해제 및 보호관리

• 천연기념물(암석·광물)·명승의 현상변경 허가

•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 운영

담 당 자
직 명

직 명 담 당 업 무 비 고



신설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9일 정부조직을

조정하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과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 산하 문화

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였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문화관광국 소속에 문화재과를

두고 있으며, 무형·보수·관리·유형 등 4개의 팀을 두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2-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행정체계

2. 문화재위원회 운영

가. 문화재위원회 구성과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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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문화관광국 - 문화재과 - 무형, 보수, 관리, 유형문화재팀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체육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관광국 - 문화정책과 - 문화재계

관광문화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진흥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자치문화국 - 문화관광과 - 문화재계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환경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관리, 보수)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문화관광국 - 문화예술과 - 문화재계

시 도 명 조 직 명 칭



문화재는 그 종류와 가치가 다양하여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의

지정 및 해제, 현상 보존 등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총 9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다.

• 건조물문화재분과위원회 :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심의

•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재에 관한 심의

• 사 적 분 과 위 원 회 : 기념물 중 사적에 관한 사항 심의

•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에 관한 사항 심의

•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 기념물 가운데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사항

•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 매장문화재에 관한 사항 심의

• 국보지정심의분과위원회 : 국보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 박 물 관 분 과 위 원 회 : 박물관및미술관의등록및등록취소등에관한

사항심의

•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 :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천연기념물이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동물,

식물, 지질, 광물 등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 9명 및 18명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문화재위원
(2002.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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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尹一炳) 위원장

안봉원(安奉遠)

김수진(金洙鎭)

김윤식(金潤植)

우한정(禹漢貞)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일야생생물연구소장

동물학(이학박사)

조경학(농학박사)

지질학(이학박사)

식물분류학(이학박사)

조수류(농학박사)

성 명 현직/주요경력 전 문 분 야



■ 문화재전문위원 (2002.12.31 현재)

나. 문화재위원회의 역할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기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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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관(元鍾寬)

이인규(李仁圭)

전상린(田祥麟)

송준임(宋浚任)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상명대학교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지질학(이학박사)

식물학(이학박사)

동물학(이학박사)

동물계통분류학(이학박사)

성 명 현직/주요경력 전 문 분 야

김성만(金成萬)

김용수(金龍洙)

김학범(金學範)

양승영(梁承榮)

이경준(李景俊)

이은복(李銀馥)

홍재상(洪在上)

이창우(李昌雨)

한상기(韓相基)

노영대(盧永大)

이유미(李惟美)

이경재(李景宰)

오용자(吳容子)

조삼래(趙三來)

남상호(南相豪)

우경식(禹卿植)

이융남(李隆濫)

조도순(曺度純)

한국조류보호협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한서대학교 교수

인하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자연정보연구원 대표

임업연구원 연구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공주대학교 교수

대전대학교 이과대학장

강원대학교 교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선임연구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수류

조경학

조경학

지질학

산림자원

식물분류학

해양생태학

수의학

가축유전학

식물

식물분류학

환경생태학

식물계통분류학

동물생태 및 분류학

곤충학

해양지질학

척추고생물학

환경생물학

성 명 현직/주요경력 전 문 분 야



가운데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다음 사항들을 조사·심의한다.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과 해제 및 보호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수 및 복원의 명령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명승 지역의 현상 변경 또는 국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명승의 주변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 금지 또는 시설의

제거, 이전 등의 명령에 관한 사항

-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으로서 중요한 사항

- 천연기념물·명승의 관리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3.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지침은 특정한 천연기념물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지금까지는홍도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등 6개의지침이마련되어활용하고있다.

가. 홍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170호인「홍도 천연보호구역」관리지침은 1998년 12월 23일에 작성

되었다. 기존 불법건물의 개선에 관한 지침과 향후 홍도 내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 기준에 관한 것이다. 기존건물의 개선에 관하여는 지붕,

벽체, 담장, 그리고 건축물 주변정비와 조경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붕은

홍도의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경사지붕에 스페니쉬 기와로 시공하고 기와의 색채는

녹색계통으로 하여 차분하고 안정된 색감이 나도록 한다. 벽체는 본타일 마감으로

개수하고 표면이 화강암 무늬가 나도록 하며 색채는 토육색 또는 연한미색으로 한다.

담장은 돌담을 원칙으로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한다. 건물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며, 건물주변 빈

공터에 현지 자생 수종을 식재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한다.

홍도 안에서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위치는 현재 조성된 마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규모(용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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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높이)는 건축법상 자연환경지구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며 건물의 높이는

2층 이하로 한다. 초가 및 기와 등 간결한 한옥양식을 가미한 형태를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서를 작성, 문화재청으로 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독도 관리지침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독도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지침은 1999년 6월 1일

(관보 제14217호 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독도 내 입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인 독도를 효율적

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며, 독도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침은 독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설물

설치, 입도 제한, 각종행사 및 입주자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독도 관리단체는 울릉군으로 하며, 관리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

하여 경상북도지사가 선임하고, 경상북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의 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물을 변형 또는 증·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 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 입도 및 체류는

제한하며, 독도에 입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행정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입도 체류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독도에서 행하여지는 각종 행사는 30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은 독도에 입도

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사전에 독도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허가된 장소 이외에서 촬영을 하거나, 독도의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동·식물 및 암석·토양 등을 반·출입하거나 독도 내의 각종 산출물을 채취하고자

하는자, 그밖에 독도의 현상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사전에 문화재청장의

제2장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관리 정책

41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장 및 경상북도지사는 독도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관부처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우선하도록 한다.

다.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 및 시·도 지정 천연동굴과 매장

문화재로 규정된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27일 제정되었다. 문화재로서 천연동굴의 범위(동굴의 규모, 종류, 가치)를 정의하고,

동굴의 보존관리방안과 학술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굴보존관리방

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은 공개동굴과 비공개동굴로 구분하고, 시·도

지정문화재 동굴과 비지정문화재로서의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

방안을 규정하였다. 

천연동굴은 지하암체 내에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으로 적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거나, 사람의 출입이 어려워도 연장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을

말하며, 동굴의 종류에는 석회동굴, 화산동굴, 절리굴, 하식 및 해식동굴 등으로 구분

하고 있다. 동굴의 보존관리는 문화재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되, 천연기념물 동굴은

법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 지방기념물 동굴은 법 제5장 시·도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동굴은 법 제3장 매장문화재 규정을 기본으로 하도록 한다. 동굴관리의 기본계획은

정밀종합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동굴관리자는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였다.

천연기념물 공개동굴은 동굴 공개에 앞서 효과적인 동굴의 장기적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계획을 작성하고, 동굴관리자(단체)는 공개로 인한 동굴의 환경변화 및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굴의 보존과 관련된 다음의

제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동굴관리자는 공개동굴의 문화재로서의 지속

적인 보존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고 수시 점검자료를 제공하며, 격년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보고서와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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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동굴의 공개는 국민들이 우리의 소중한 자연문화재를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동굴

관리자는 국민들이 동굴에 대해 문화재로서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학습장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동굴 공개에

따른 동굴환경 훼손방지를 위하여 부적절한 관리운영으로 동굴의 환경이 심각히

훼손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일정구간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동굴의 환경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그밖에 공개 동굴에서 환경측정 장치, 동굴내 관람시설, 동굴내 조명

시설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동굴현황 및 동굴의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작성·보존방법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였다.

천연기념물 비공개 동굴은 동굴점검, 입굴제한, 동굴의 보존·관리와 관련되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과 보호시설 설치, 기록작성 및 보존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종합학술조사는 10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다. 시·도 지정문화재 지정 동굴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도 조례에 의하되, 국가지정문화재 관계규정을 준용

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발견자 또는 토지나 건조물의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와 같이 다루도록 하였다. 동굴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시·도지사 등 관계자는 동굴의 가치 평가에 필요한 동굴현황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동굴은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방안을 강구

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에 따른 동굴 보존방법은 일반 매장문화재와 같다.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동굴의 입굴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굴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학술조사 이외의 타목적 입굴은 가급적 제한된다.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동굴은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존될 수 있도록 안내판, 경고판, 보호책 등 동굴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동굴입구에 보호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동굴환경의 보존과 박쥐 등 동굴 생물들의 출입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굴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학술적 가치가 있으리라 믿어지는 천연동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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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의 법규에 따라 탐사 발굴되어야 하며, 그의 규모, 경관, 학술적가치 등

으로 보아 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추천 보호되어야 한다. 

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지침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한 경우

그 구조를 위한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천연기념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29일 문화재행정지침

제4호로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해제, 조난동물 처리문제, 치료

경비청구에 관한 사항과 동물박제 제작 등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동물치료소는

시·군·구청장 또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이하“관리단체"라 한다)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및 야생동물의 치료

경험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장에게 추천하고,

문화재청장은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기관을 동물치료소로 지정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교부한다.

동물치료소는 조난동물을 접수하거나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치료소에

대하여 조난동물의 관리, 보호상 필요한 조치, 지시를 할 수 있다. 동물치료소에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치료소가 조난 동물의 치료에 소요된 치료경비는

관할 시·군·구청장을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며 시·도지사는 치료내역을

검토하여 문화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은 그 청구내역을 심사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폐사한 조수류나 동물치료소에서 치료 중 폐사한 조수류를 박제로 제작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매장 또는 소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동물의 사진

및 박제 담당자의 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장·

소각허가를 받은 폐사동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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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동물치료소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제제작허가를 받은 동물을 박제로 제작한 때에는 박제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관리지침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처리 등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일 제정되었다. 행위허가 기준은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공유수면경계로부터 100m이내 지역과 100m에서 500m이내 지역으로 구분

하여 각각 제한되는 행위와 허가대상행위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0m이내 지역에서는 경관저해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개간, 매립, 간척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이 제한된다. 100m이내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50m까지는 시설물의

신축이 금지되며 50m∼100m사이 중 허가대상 행위에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 기존 건물의 개축행위, 시설지구 내 행위, 공공시설 또는 농업·

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그 높이가 2층 이하

(8m 이하)인 농업인 주택 건립, 기타 강화해안, 항로, 도로의 전망지점에서 경관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강화해안의 원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500m이내 지역에서는 해상 또는 주요 전망지점에서 관찰되는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행위는 제한된다. 허가대상행위는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학술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강화해안, 항로, 도로의 전망지점에서 경관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기타 강화해안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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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서 행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바.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행정

처리 기준으로 2001년 9월 17일에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건축물 개선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별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건축물은 지붕, 벽체, 담장, 그리고 주변정비 및 조경에 관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형태와 재질들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붕은 마라도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제주석 또는 초가집을 연상할 수 있는 재료로 하고, 벽면은

본타일(현무암 무늬) 또는 제주석 붙임에 회색, 황토색 또는 연한 미색계로 한다.

담장은 전통담장으로 개수 또는 설치토록 하고 담장에 마라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덩굴식물 등을 심도록 한다. 건물주변 빈공터에 현지 자생수종을 가급적 많이 식재

하여 친자연적 경관을 조성하고, 건물주변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상수도, 하수처리, 전기 통신시설, 발전시설, 도로정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있다.

지역별 관리개선을 위하여 지침을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마라도의

경관 등 자연특성을 고려하면서 행위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세부지역을

구분하였다. 절대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유보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행위기준을 마련하였다. 절대보전지역과 천연보호구역은

마라도 주변 해안과 육지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 마라도 천연의 자연경관을 포함한

지역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고유의 자연적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허용가능 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변소,

정자, 기상관측 시설,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및 군사시설 등이다. 

보전관리지역은 취락이 집중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관리지역과 연계하여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점진적인 개발이 예상되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건축, 연면적 100㎡ 이하의 농어가 주택,

그밖에 사회기반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공원사업, 군사시설 등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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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지역은 기존주택과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과 이들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변의 점적인 개발지역을 포함한 곳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및 관광객의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유보지역은 등대 좌우측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으나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엄격한 개발행위 제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그린벨트에

준하는 관리 통제지역이다.

제4절 보존관리 예산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예산은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아직도매우낮은편이다. 정부의문화부문예산이이제겨우정부예산대비 1%를

넘어서게 되었고, 문화관광부 예산에서 문화재청 예산은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 2-4. 문화재청 예산변화 추이⑴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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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838

4,591

6,531

7,574

8,563

11,607

12,431

13,452

728

908

1,242

1,346

1,619

2,558

2,754

2,994

19.0

19.8

19.0

17.7

18.9

22.0

22.1

22.2

4.38

5.63

24.58

42.48

40.52

47.66

50.15

97.57

0.60

0.62

1.98

3.16

2.50

1.86

1.82

3.25

연도별
문화관광부예산

① 예 산 ② 예 산 ③ 점유율(③÷②)점유율(②÷①)

문화재청 예산 천연기념물·명승 예산



천연기념물·명승 보존관리 예산은 여타 문화재에 비해 그동안 충분하지 못한 실정

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경훼손과 오염의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천연기념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문화재청

예산에서 3%를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2000년

도와 2002년도에 천연기념물 예산 중 직접사업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0년 예산의 경우, 자연문화재담당자교육, 여름문화학교 운영 등의 교육·

홍보부문에, 2002년에는 천연기념물보호연구센터 건립부문 등 신규사업의 투자에

기인한다.

표 2-5.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를 위한 최근 10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

그러나 앞으로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건립과 병행하여 황새복원사업 등 적극적인

보존활동을 위해서는 직접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

또한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예산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에 편중되어

지속적인 자원조사 및 학술연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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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386

375

438

563

2,458

4,248

4,052

4,766

5,015

9,757

△3.5

△2.8

16.8

28.5

336.6

72.8

△4.6

17.6

5.4

194.5

257

252

265

445

2,267

3,690

3,493

4,021

4,096

7,462

0.4

△1.9

5.2

67.9

409.4

62.7

△5.3

15.1

1.9

182.1

89

87

137

88

111

216

217

403

577

1,953

△17.6

△2.2

57.5

△35.8

26.1

94.5

0.4

85.7

68.5

338.4

40

36

36

30

80

342

342

342

342

342

0

△10

0

△16.7

166.7

327.5

0

0

0

0

사업별

연도별 예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전년대비 예산액 전년대비

보 존 사 업

계 국 고 보 조 사 업 직 접 사 업 비

연 구 비



들어 직접사업비와 연구비가 증가되어, 천연기념물 연구용역사업 및 천연기념물 유전

자원보존사업, 동물치료소 운영 등의 보존사업, 한국조류보호협회 등의 민간단체지원,

자연문화재 담당자교육, 국제학술세미나 등 보호관리 인력양성부문에 지원하였다.

표 2-6.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 예산의 구성비
(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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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1999

2000

2001

2002

4,248

4,052

4,766

5,015

9,757

3,690

3,493

4,021

4,096

7,462

86.8

86.2

84.4

96.5

76.4

558

559

745

919

2,295

13.1

13.8

15.6

18.3

23.5

사업별

연도별
예산액 ①

예 산 액 ② 예 산 액 ③ 구성비(③÷①)구성비(②÷①)

국고보조사업 직접사업비



제1절 지정 및 해제

1. 문화재 지정현황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보호하며,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문화재자료가 있다. 지정문화재는 2002년 12월 31일을 기준

으로 총 8,545건이며, 그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 2,761건, 시·도지정문화재 3,994건,

문화재 자료는 1,790건이 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재 유형별로 보면 유형문화재

1,641건, 무형문화재 108건, 기념물 773건, 민속자료 239건이며, 기념물 가운데 천연

기념물·명승은 336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지정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2,010건, 무형문화재 286건, 기념물 1,394건, 민속자료 304건이

지정되었고, 시·도 기념물 중 동물·식물·광물·경승지를 합하면 219건이 된다. 

표 3-1. 지정문화재 현황
(2002.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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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유형문화재 (50.3%)
무형문화재 (7.19%)
기 념 물 (34.9%)
민속자료 (7.61%)

소 계
문화재자료(100%)
총 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304
1,337

108(219)
428
9
7

329
239

2,761
2,010
286

1,394
304

3,994
1,790
8,545

구 분 종 류 건 수

유형문화재(59.4%)

무형문화재(3.9%)

기 념 물
(28.0%)

민속자료(8.7%)

국 보
보 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사 적
사적 및 명승
명 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자료



국가지정의 천연기념물·명승을 식물,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명승으로

구분하여 보면 식물 천연기념물이 219건으로, 종류별로는 노거수 142건, 수림지 32건,

희귀종 19건 등이다. 동물 천연기념물은 63건으로, 조류 21건, 번식지 15건, 포유류 9건 등

이다. 지질·광물 천연기념물은 37건으로 동굴 13건, 고생물 12건 등이다. 천연보호

구역은 모두 10건이 지정되었고, 섬 5건, 산 4건, 해안 1건이다. 명승은 7건이 지정되었고

이중 산악·협곡 3건, 해안 경승지 2건, 풍경이 좋은 도서 2건이 지정되었다. 

표 3-2.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명승현황
(2002.12.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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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219건)

(65.2%) 

동물(63건)

(18.8%)

지질·광물(37건)

(11.0%)

천연보호구역(10건)

(3%)

명 승(7건)

(2.0%)

총 계

노 거 수

희 귀 종

자 생 지

자 생 북 한

수 림 지

서소 계서

서 식 지

번 식 지

도 래 지

조 류

포 유 류

어 류

곤 충

서소 계서

동 굴

암 석

고 생 물

지형·지질

서소 계서

서 산 서

서 섬 서

해 안

서소 계서

산 악 형

해 안 형

도 서 형

서소 계서

142

19

13

13

32

219

6

15

6

21

9

4

2

63

13

4

12

8

37

4

5

1

10

2

3

2

7

336

64.9

8.7

5.9

5.9

14.6

100

9.5

23.8

9.5

33.3

14.4

6.3

3.2

100

35.2

10.8

32.4

21.6

100

40.0

50.0

10.0

100

28.6

42.8

28.6

100

구 분 비 율 (%)건 수



시·도지정 기념물을 유형별로 보면 고분·묘·지석묘 등 분묘가 352건, 성곽

212건, 식물·동물·광물·경승지 219건, 사묘·제단 71건 등이 지정되었다. 

표 3-3. 시·도지정 기념물 현황
(2002.12.31 현재)

2. 지정·해제 기준

가.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에는 천연기념물을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

구역, 자연현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지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식물

• 한국 특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

•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

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성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

•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자생지

•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천연기념물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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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비

향교·서원

사묘·제단

성 곽

도 요 지

동 물

기 타

42(3.0%)

66(4.7%)

71(5.1%)

212(15.2%)

28(2.0%)

5(0.4%)

314(22.5%)

지 석 묘

누 각

고분·묘

사 지

식 물

광 물

경 승 지

83(6.0%)

27(1.9%)

269(19.3%)

63(4.5%)

163(11.7%)

27(1.98%)

24(1.72%)

1,394

구 분 건 수 구 분 건 수

총 계



•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명목·거목·노령목·기형목

• 대표적 원시림·대표적 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삼림상

• 저명한 동·식물의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되는 곳

2) 지질·광물

•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 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

• 거대한 석회동굴 또는 저명한 동굴

• 특이한 구조나 형태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저명한 지형·지질

•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

• 학술상 특히 귀중한 표본

• 온천 및 냉·광천

3) 천연보호구역

• 보호할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 지구과학적, 문화적·역

사적, 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4) 자연 현상

• 관상상·과학상·교육상 가치가 현저한 것

5) 명승

•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

•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

• 저명한 협곡·해협·곶·급류·심연·폭포·호소 등

• 저명한 해안·하안·도서 기타 경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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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명한 풍경의 전망지점

•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

• 특별히 빼어난 자연미를 지닌 지형 또는 지역이나 그 안에 있는 조형물

•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

산에 해당하는 곳

나. 보호구역 지정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동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 자연 현상 :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구역

• 식물 : 입목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5m 이상 100m 이내의 구역

• 명승 :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 해제기준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규정된 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가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범위 조정결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

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

•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

3. 지정·해제 절차

가. 지정 절차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로 지정, 보존이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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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절차

※ 가지정(문화재보호법 제13조)

• 지정 대상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지정 기준에 해당되는 것

• 요 건 : 긴급히 지정할 필요가 있으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

• 절 차 : 문화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관보 고시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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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 정 신 청

2. 지 정 조 사

3. 지정타당성 검토

4. 지정예고

5. 문화재 지정심의

6. 문화재 지정 고시
·통보

•지정 신청자

·문화재청장 : 직권으로 지정 대상 선정

·시·도 지사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자료를 갖추어 신청

·일반인 : 민원으로 신청 가능

•지정신청 대상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것

•제출 자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자료

•해당 분과 문화재 위원 및 전문 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현지 조사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시행령 3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지정 타당성 검토(문화재위원회 예비 검토)

•30일 이상 관보 예고(공고)(시행규칙 제1조의 2 제3항)

•현지 조사 보고서 및 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법 제3조), 문화재 지정(법 제6조)

•관보 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에 통보(법 제9조)

⇒⇒
⇒⇒

⇒⇒
⇒⇒

⇒⇒



• 효력 발생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 유효 기간 : 지정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정식 지정행위가 없으면 가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봄.

나. 해제 절차

천연기념물·명승이 당초의 지정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천연기념물·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천연기념물·

명승을 해제할 경우 관보의 고시, 소유자에 대한 통지 등은 지정할 때와 같다. 다만

소유자 등은 당해 문화재를 지정할 때 교부받은 지정서를 지정 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3-5.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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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 제 조 사

1. 해 제 사 유

3. 해제 타당성 검토

5. 해 제 심 의

6. 해제 고시·통보

• 해당 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을 포함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이 현지 조사

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

(시행규칙 제6조의 2)

•문화재 가치 상실 등

•해제 타당성 검토(문화재위원회 예비 검토)

•30일 이상 관보 예고(공고)(시행규칙 제1조의 2 제3항)

•현지 조사 보고서 및 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여 지정 여부를 문화재위원회

심의(법 제3조), 문화재 해제(법 제12조)

•관보 고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에 통보(법 제9조)

⇒⇒
⇒⇒

⇒⇒

4. 해 제 예 고

⇒⇒
⇒⇒


